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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최단명국무총리로끝나게된이완

구(65) 이제는고인이된성완종(64전경남

기업 회장) 그리고 시인이자 스님이었던 만

해(萬海) 한용운(18791944)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충청남도 출신이

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 위

대한 인물 만해를 뜬금없이 이들과 함께 엮

는까닭은무엇인가

뛰어난서정성과더불어시대의아픔을담

고있는 님의침묵이라는시를모르는이는

없을 터 한국 시 최고의 정신성으로 표상되

는 님의침묵이나온지 100년이다돼가는

지금 그의 시가 이상한 패러디로 떠돌게 되

리라는사실을만해자신은혹여짐작이라도

했을까?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회장님은

갔습니다 뇌물메모를남기고벚꽃나무숲

을 향하여 난 황천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천년만년 나랏돈 빼먹자던 정치

인들과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돈

봉투의 추억은 거물들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뒷걸음쳐서사라졌습니다

최근 SNS를통해퍼진 님의침묵을패러

디한시다패러디(parody)란 잘알려진원

작을 비틀어풍자적으로익살스럽게 표현함

으로써새로운메시지를만들어내는문학의

한표현형식이다

님의침묵 패러디또한사실여부와관계

없이읽는이로하여금슬며시웃음짓게한

다 그들은향기로운님의돈뭉치에귀먹고

꽃다운 님의 뇌물에 눈멀었습니다 뇌물도

사람의 일이라받을때에 미리 터질 것을염

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폭

로는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증거에자꾸오그라듭니다

운명의지침돌려놓은거짓말

이 패러디 시를 읽다 보면 그때그때 말을

바꾸며당혹스러워했던이완구총리의모습

이 오버랩되지 않는가 우리는 받을 때에

터질것을염려하는것과같이 터질때에다

시빠져나갈것을믿습니다아아님은갔지

마는나는뇌물은받지아니하였습니다 정

치가들의거짓말을못믿는민초들의노래는

님의침묵을휩싸고돕니다

그렇다 이 총리가 끝내 자진사퇴할 수밖

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정치인들에

게는 껌 값도 안 되는 고작 3000만 원의 돈

때문이아니라거듭되는거짓말이그의거대

한운명의 지침을돌려놓고 만것이다 미국

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해명 과정에서 했던 몇 번의 거짓말 때

문에끝내낙마했던것처럼

사망하기전성회장은경향신문과의인터

뷰에서 이 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실세들

에게돈을건넸다고말했다특히성회장측

인사의 비타 500 증언이 나오면서 이 총리

는더욱궁지에몰렸다야당은물론여당내

에서까지 사퇴 요구가 확산됐다 사면초가

(四面楚歌)에 고립무원(孤立無援) 결국 이

총리는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박근혜정부

가전정권을향해쏜 화살이궤도를이탈해

현정권의심장에꽂힌셈이다

망자(亡者)의 폭로가 양심의 발로였는지

앙심을 품은 복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

지만 이총리는끝없이말을바꿨고그의해

명은믿을수없었다 말이란한번내뱉으면

주워담을수 없는법이요 거짓말은또다른

거짓말을낳는법 그의잇단말바꾸기는불

신의골을더욱 깊게 할뿐이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지적에그는 충청도말투가그렇

다고답변해실소를자아내기도했다

전혀 친분이 없다며 펄쩍 뛰더니 1년에

200차례가 넘는 통화 송수신 기록이 나오자

한달에한두번만난것은많은것이아니라

했다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더니 비타

500 박스에 현금 3000만 원을 담아 전달한

정황증거가드러났다

한동안 성완종사건을희화한한시(漢詩)

형식의 글이 인터넷에 떠돈 것도 그 때문이

었다 경향일면애(卿香溢面崖) 폭탄투하

내(爆彈投下耐) 비타오백이(匕打熬白理)

완구보내내(完柩步乃奈) 으하하 경향신문

1면에 폭탄이 투하되고 비타오백이 완구를

보냈다니웃음이절로나온다

계속되는현정부 총리 잔혹사

이 한시의 또 다른 재미는 한문을 그대로

번역해도그런대로말이된다는점이다 벼

슬의 향기 얼굴 끝까지 넘쳐흘렀고 폭탄이

떨어졌어도 견뎌냈지만 비수 같은 한 방이

하이얀 국무총리 볶아대어 완연한 시신으

로걸어나가니이를어찌할꼬

1도 2부 3빽 4돈이라는 말이 있다 사고

가 터지면 우선 도망이 상책이요 둘째는 그

러다 잡히면 부인(否認)하고 그 다음엔 빽

이나 돈을 써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하위공무원에나해당되는말이다

정치인들의경우사고가터지면첫째도부

인이요둘째도부인이다처음엔딱잡아떼다

가돈준사람을모른다 알긴아는데만난

적이없다 만나긴했지만돈받은적없다

돈을받긴했으나대가성이없다고강변한

다 그과정에서온갖거짓말이난무한다 거

짓말은눈덩이같아서굴리면굴릴수록더커

진다(마틴루터)고했다

이 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사람이라고세번이나거짓말을했던

베드로처럼 그도 처음엔 성 회장과 그다지

친분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계속

되는거짓말은한때대통령까지꿈꿨던그의

야망을 한순간에 꺾고야 말았다 거짓말은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스페인

속담)는 사실을증명한것이요 죽은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낸(死孔明走生仲達) 격이라

하겠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몇사람을오래속일수도있다 그러나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나저

나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잔혹사는 언제

까지계속되려나

죽은공명이산중달을쫓아낸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은23일광주시남구승촌보일대에서민관합동으로 영산강환경사랑띠엮

기행사를열고주변정화활동을펼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제공

지난해혼인율이역대최저치를기록

했다혼인건수도 2004년이후가장낮

았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298세로계속높아지는추세였

다 이혼 증가 추세도 여전했고 특히

50대이상의 황혼이혼 증가폭이두드

러졌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14년혼인이혼통계를발표했다

 작년 혼인 10년 만의 최저 수준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5500건으

로 전년보다 54%인 1만7300건 감소

했다 2004년(30만8600건) 이후 가장

낮은수치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로 국제적

인혼인율비교수치인조(粗)혼인율은

6건으로전년보다 04건줄었다

이는 1970년 조혼인율 통계를 산출

한 1970년이후가장낮은것이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

자가 298세로전년보다각각 02세올

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9

세 여자는 23세가많았다

남자 초혼연령은 2003년 30세를 돌

파한뒤최근에는 30대초반으로완전

히이동한모양새다 여성초혼연령은

지역별로 이미 서울(307세)과 부산

(303세) 대구(30세)에서 30세를넘겼

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3천300건

으로전년보다 2600건(102%)줄었다

황혼이혼 101% 증가지난해

이혼은 11만5500건으로 전년보다 0

2%인 200건이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3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배우자가

있는사람의인구 1000명당이혼건수

인 유(有)배우 이혼율도 47건으로 전

년과유사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전년보다 각각 03세 04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49

세 47세가 상승했다 이혼부부의 평

균혼인지속기간은143년으로전년대

비02년늘었다 10년 전과비교해 23

년늘어나는등매년길어지는추세다

이혼 부부 중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중은 287%로 가장 많았

다 2011년까지결혼한지 4년이하부

부의이혼비중이가장높았으나 2012

년부터 20년이상된부부의비중이가

장컸다 특히혼인한지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 이혼이 1만300건으로

전년보다 101% 늘어났다 2012년에

는 88% 2013년에는 84% 증가한 것

과비교해증가폭이커졌다 10년전과

비교하면 23배로증가했다

남자 이혼자의 연령은 40대 초반과

40대 후반이 각각 188%로 가장 높았

고 50대 초반이 156%였다 황혼 이

혼의 증가세에 따라 50대 후반과 60

세 이상의 이혼건수가 각각 70% 7

3%로크게늘어났다 연합뉴스

결혼 안해도 너무 안한다

지난해혼인율역대최저전년보다 1만7300건 감소

초혼연령男 324세女 298세황혼이혼 10% 증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가입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를 강

화하기로했다 반환일시금을요구할수있

는기간이지나버려그간애써낸돈을찾아

가지못하는황당한일을겪지않도록하려

는취지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등으로

국민연금에더이상가입할수없거나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기

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

료에이자를붙여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반환시한이있어이기간안에청

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

적으로지급사유가발생한이후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

로봐일시금을주지않는다

이런 지급 소멸시효 장치는 공무원연금

과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등다른

공적직역연금에도있으며일본등다른국

가도 비슷한 소멸제도를 두고 있다고 공단

은설명했다 이과정에서공단은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체계

적으로청구안내를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일시금 5년 지나면못찾아

소멸시효지난연금 5년간 33억원5월부터 지급내역서에안내

영산강환경사랑띠엮기


